
설 명절 추모예배 순서

주후 2022. 2. 1(화) 아침 사 회  담 당 자

추모의 말씀(Message)

묵  도 고  를 추모하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  께

찬  송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찬송가 235장)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봉 독  데살로니전서 4:13-18 가  족  중

추모의 말씀 잠자는 자들의 세 가지 특권에 위로받으라 사  회  자

찬  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491장) 다  함  께

추  모  사  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 족 중

기  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  께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죽음으로 인해 헤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는 되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의 관문이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 위로 그리고 승리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특권과 위로는 무엇일까요? 

1. 잠자는 자들의 특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전 4:14-15)

14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잠자는 자들도 데려오실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란 영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아직 육신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한 것 입니다.) 이후 우리는 잠자는 자와 살아 있는 자들 모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유가족분들 가운데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故 ○○○성도님은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몸이 부활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구촌교회 설 명절 추모예배는 지구촌교회 공식 유튜브채널에서도 제공됩니다.



2.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전 4:16)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은 먼저 주님 품으로 간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 볼까요? 바로 믿음 안에서 육신이 잠든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故 000성도님은 영과 몸이 예수님

처럼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먼저 간 자들과 보낸 자들이 영원히 재회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전 4:17-18)

17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18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재회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 모든 부활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모

예배의 본질입니다. 

믿는 자들의 재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는 영원한 재회[Reunion]인 것

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의 특권과 위로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

했으면 좋겠습니다.

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추모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위로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교회 제공


